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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계가 특정 단체장의 전횡 및 독단적인 재정운영 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른바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예총 광양지부 산하 미술협회 

지부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불투명한 재정집행 실태를 폭로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추문은 비단 미술협회만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 국악협회가 지부장의 각종 보조금 횡령혐의로 홍역을 치룬 바 있으며, 또 다른 단체

도 비슷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단체를 특정인사가 10년 넘게 단체장을 맡아오면서 나타나는 폐해들을 광양미술협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술협회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예술의 활성화의 최일선에 서야 할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체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만

으로도 시민들에게는 누가 되는 일이다.  

 

문화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문화권력’은 어떤 의미에서 특정 작가나 기획자가 출중한 능력으로 문화판의 흐름을 좌우

할 때도 사용되지만, 지역에서는 작가의 능력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단체장이나 임원 등 기득

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횡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단체의 진입제한이다.  

  

2일 기자회견을 한 광양예술발전시민연대는 미술협회 김모 지부장이 “자신과? 뜻이 맞지 않

는 회원을 교묘한 방법으로 탈퇴시키고, 광양에서 활동하는 능력을 갖춘 예술인을 배격해 순

천미협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문화권력의 행사이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문화예술에 종

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페이지 1 / 3[예스TV광주]

2008-07-07http://www.yestv.co.kr/Include/News/News_print.asp?tni_num=177660&local_code...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회나 행사에 참여를 제한받게 되

고, 이는 활동공간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라면 이미 사유화된 조직이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고양하기 위한 단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광양미협은 회원의 절반 정도를 외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채웠다고 한다.  

  

단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이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광양시민들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각종 전시회 비용까지 보조금이라는 명

목으로 보태준 것이기 때문이다.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인의 활동무대인 단체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미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내 다른 문화예술단체들도 출중한 역량을 갖춘 인사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기득

권을 이어가려는 행태를 보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같은 전시회에 전남도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

행했는데, 공개된 정산서가 가관이다.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처럼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언제까지 묵인해야 

하는가?  

  

보조금의 문제는 문화예술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에 공통적으

로 해당하는 문제이다.  

  

광양시는 보조금 전용 카드제도까지 도입하면서 투명한 집행을 유도해 나가고 있지만, 집행

이 카드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해묵은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그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단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산서에는 전시회의 경우 관람인원이 1만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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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서 10일간의 전시회에 1만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했다면 전시장을 찾는 시민이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취재활동을 위해 각종 전시장을 찾아 본 기자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황당한 부풀리기이다.  

  

사업의 효과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추문은 지역이미지의 심각한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광양미

협의 사태가 하루 빨리 봉합되어 광양의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광양만신문마스터        광양만신문마스터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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